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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면 보고]
한 남자가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비아그라를 처방해 

줄 것을 부탁했다.

의사가 말했다.

“선생님은 비아그라를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. 남성

의 기능이 모두 정상입니다.”

남자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재차 비아그라가 꼭 필

요하다고 말했다.

의사는 왜 꼭 비아그라를 복용하려고 하는지 물

었다.

남자가 대답했다.

“제 상사는 늘 대면 보고보다 서면 보고를 하라고 말

합니다. 그러니 안 서면 보고를 할 수 없어서……”

[금주] 
금주를 역설하는 여류 인사는 목청을 높였다. 

“이 고장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입니까? 제일 큰 

집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?”

청중들이 대답했다. 

“바로 술집 주인입니다.”

“옷을 최고로 잘 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”

“역시 술집 주인입니다.”

“한데 그 돈들이 모두 어디서 옵니까? 바로 여러분

한테서 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

니까?”

며칠 후 연사는 거리를 걷던 중, 한 남자로부터 좋은 

연설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들었다. 

연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. 

“아, 술을 끊으셨군요.” 

그러자 남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. 

“아니…… 그게 아니고…… 연설을 듣고 술집을 차

렸습니다.” 

[여자와 남자의 생각 차이]
1. 여자의 생각 

● 남자가 근육을 자랑할 때 

 ▷사랑할 때 : 차승원이나 송승헌보다 멋있다고 생각

한다. 

  ▷ 미워질 때 : 근육만 있으면 뭐하냐? 정작 중요할 

땐 힘도 못 쓰면서! 

2. 남자의 생각 

● 그녀에게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다고 할 때 

 ▷ 사랑할 때 : 그 남자가 밉다. 만나면 뼈도 못 추리

게 혼내주련다! 

 ▷ 미워질 때 : 그 남자가 불쌍하다. 만나면 소주 한잔

하며 그녀의 정체를 밝혀주련다!

[여자의 지혜]
이쁜 아줌마가 운전하던 차와 아저씨가 운전하던 차

가 정면충돌했다. 차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신기하게도 

두 사람은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모두 멀쩡했다. 

차에서 나온 여자가 얘기했다. 

“차가 이렇게 됐는데 사람은 멀쩡하다니…… 이건 우

리 두 사람이 맺어지라는 신의 계시가 분명해요.” 

남자는 듣고 보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. 

여자는 차로 돌아가더니 뒷좌석에서 양주를 한 병 

들고 와서 다시 말했다. 

“이것 좀 보세요. 이 양주병도 깨지지 않았어요. 이건 

우리 인연을 축복해 주는 게 분명해요. 우리 이걸 똑같

이 반씩 나눠 마시며 우리 인연을 기념해요.” 

그래서 남자가 병을 받아 들고 반을 마신 뒤 여자에

게 건네자 여자는 뚜껑을 닫더니 남자의 옆에 다시 놓

아두는 것이었다.

남자가 물었다.

“당신은 안 마셔요?”

여자가 대답했다.

“이제 경찰이 오길 기다려야죠.” 

[도박의 종말]
친구끼리 도박을 하다가 큰돈을 잃은 친구가 심장마

비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. 

친구들은 앙칼진 그의 부인에게 알려야겠는데 어떻

게 말해야 할지 난감했다. 

우선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다.

“아주머니, 남편이 어제 도박을 하다가 큰돈을 몽땅 

잃었습니다.”

그러자 친구의 부인이 소리쳤다.

“으이구! 나가 뒈지라고 해요!!”

전화를 건 친구는 안도의 숨을 몰아 쉬며 말했다.

“기뻐하십시오. 소원대로 됐습니다.”

[나이 들어가며 필요한 것]
●여자 

1. 딸, 2. 돈, 3. 건강, 4. 친구, 5. 찜질방

●남자

1. 마누라, 2. 아내, 3. 애들 엄마, 4. 집사람, 5. 안사람, 

6. 와이프


